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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던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그 우상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위해 1)단을 쌓고 또 2)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합왕에게 3)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아합을 피해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보내 주셔서 엘리

야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얼마 후에 시냇물이 마르고 말았습

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으로 가거라. 그곳에 사는 한 과부

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1)단: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아 올린 곳

2)아세라: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고 
	   숭배하던 여신

3)진노: 매우 화가 남

열왕기상 16장 29절 ~ 17장 24절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22



1212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말하였습니다.

“마실 물과 가지고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지만 저에게는 떡이 없고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뿐인 걸요. 

이것만 먹고 나면 나와 내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고 

그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까지 가루와 기름을 계속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부와 그 아들은 엘리야와 함께 비가 내릴 때까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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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받은 아합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지은 죄를 아래에 써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않은 아합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

그릿 시냇가로 피한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까마귀는 왜 왔을까요? 답을 골라 보세요. (          )

그릿 시내가 다 마른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아 주었나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에    하시는도다 (시편 33:18~19) 

지나가다가 불쌍해
보여서 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라고 하셨어.

먹다가 남아서
주려고 왔어.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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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돌보아 주십니다

아래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새와 풀들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빈 칸에 써 보세요(마태복음 

6:25~34).

공중의 새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래도 먹이십니다.
하찮은 들풀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고래를 어떻게 먹이실까요?

                                              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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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자기를 그리거나 사진을 붙여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해 주시는 것들을 

써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영혼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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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는 몇 군데 모임에 참석한 후 교회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귀족인 바브린스키 씨가 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테일러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런던에 있는 교회에 갑니다.” “그러면 저하고 함께 앉으실까요?”

두 사람은 함께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브린스키 씨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에게 수표를 주었습니다.

“이거 작은 돈이지만 중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도록 하세요.”

테일러는 수표의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표는 50파운드나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돈으로 수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바브린스키 씨 혹시 5파운드를 잘못 쓰신 것 아닌가요?”

“그렇군요. 5파운드를 잘못 썼군요. 하지만 50파운드 모두 다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됩니다.”

테일러가 교회에 돌아와 보니 모두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보낼 돈이 필요한데 49파운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테일러는 바브린스키 씨가 준 돈을 꺼내 책상에 올려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